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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도시점 배포 후 즉시 사용 배포 2023. 11. 27(월) 16:00

개최지 결정까지 D-1, 
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활동 총력 전개

 - 한덕수 총리 등 대표단, 온종일 수십개국 대표·관계자 만나 분투 -
 - 정부·민간, 중앙·지방 “Korea One Team”으로 표심 공략-

□ 2030 세계박람회 개최지 결정 투표를 하루 앞둔 27일, 한덕수 국무총리 

등 정부 고위급 인사와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등 재계 총수들이 투표

장소인 파리에 총집결했다. 이들은 ‘Korea One Team’으로 이날 하루 분초를 

쪼개 D-1 마지막 유치활동을 총력 전개할 예정이다.

  ㅇ 한덕수 국무총리는 밤까지 BIE 총회 참석차 파리를 방문 중인 BIE 

회원국 대표들과 오찬세미나와 리셉션을 포함해 촘촘하게 면담을 

갖고 2030 부산세계박람회 개최 역량과 비전을 설명하면서 지지를 

최대한 끌어모을 예정이다. 

  ㅇ 또한,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장관, 오영주 외교부 2차관 등 정부 

인사들도 투표의 향방을 가를 핵심 표밭을 대상으로 최종 교섭을 

펼칠 예정이다.

□ 엑스포 유치를 위해 23일부터 파리 현지를 방문 중인 주요 기업들도 최종 

투표순간까지 숨가쁘게 뛰며 유치교섭에 힘을 보탤 예정이다.

  ㅇ 재계는 그간 유치교섭을 전개하며 파악한 상대국과의 경제협력수요를 

토대로, 부산엑스포를 통해 한국과의 비즈니스 기회를 확대해 

나가자고 제안할 예정이다.

□ 또한 부산시 범시민유치위원회는 노트르담 성당, 루브르 박물관 등에서 

현지 관광객 등을 대상으로 한복체험 행사 등을 펼치고 세느강 엑스포 

청사초롱 불 밝히기 행사를 진행하며 부산의 매력을 알리는 막바지 홍

보에 나설 계획이다.

보도자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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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총리는 “역대 어느 때보다 치열한 유치전인만큼 아쉬움을 남기지 않도록 

막판까지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뛰겠다”며 “국민 여러분께 좋은 소식을 

드리고 싶다고 대표단 모두 간절히 바라고 있다”고 말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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